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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�저탄소�

환경급식�홍보지
지속가능한�환경급식을�실천해요! 담당자:�청하초�

영양교사�심은별

� 지구의�온도가� 1도씩�오르면�어떻게�될까요?

지금� 당장� 온도가� 1℃� 오르거나� 내려간다면,� 우리는� 그거를� 느낄� 수� 있을까요?� 아마� 잘� 못� 느끼게� 될거에

요.� 하지만� 우리가� 살고� 있는� 지구는� 고작� 1℃도� 민감하게� 받아들인답니다.� 최근� 세계� 곳곳에서� 발생되는�

폭염,� 한파,� 가뭄� 등� 이상기후� 현상은� 바로� 기후변화에� 의한� 결과입니다.� 만약� 우리가� 환경에� 대해� 생각하

지� 않고,� 이산화탄소의� 배출로� 지구온난화를� 가속화시킨다면� 지구의� 수명도� 줄어들게� 될� 것입니다.� 이러한�

기후위기를�극복하기�위해서�우리는�어떠한�노력을�해야�할까요?

� 저탄소�환경급식�중점학교가�궁금해요!
기후위기를� 극복하고,� 바람직한� 식습관을� 교육하기� 위하여� 저탄소� 환경급식� 중점학교를� 운영하고� 있어요.�

현재� 전라북도교육청에� 소속되어� 있는� 저탄소� 환경급식� 중점학교는� 총� 8개(김제검산초,� 청하초,� 술산초,� 전

주화산초,� 전주신성초,� 전주기린초,� 군산동원중,� 군산여고)입니다.� 다양한� 연수와� 협의회,� 컨설팅� 등을� 통해�

내실있게� 운영하고자� 노력하고�있습니다.� 저탄소� 환경급식을� 먼저� 실천하여� 다양한�우수사례를�다른�학교들

과�공유하고�있습니다.�

� 지속가능한�환경급식은�어떤건가요?

지속가능한�식생활이란�먹거리를�생산하고�폐기하는�모든�과정에서�건강뿐만�아니라�사회에도�

지속가능성을�부여하는�식생활을�의미합니다.� 더� 나아가�지속가능한�환경급식은�육식위주의�급식에서�

벗어나�학생들에게�육류�이외의�다양한�식재료를�접할�기회를�제공하고,� 채식에�대한�거부감을�줄여�

건강과�환경에�도움을�주는�건강한�급식을�의미합니다.� 탄소배출을�줄이기�위해,� 채식급식�뿐만�아니라,�

일회용품�사용�줄이기,� 음식물쓰레기�줄이기,� 지역식재료�이용하기�등� 다양한�방법을�이용하고�있습니다.

� 다양한�이벤트를�실시해요!

-� ‘저탄소�채식�급식의�날’을�월� 2회�페스코�채식�식단(육류�제거식)을� 운영합니다.

-� 주� 2회� 채소반찬,� 과일후식을�제공합니다.

-� 탄소배출이�많은�육가공품�및� 인스턴트�식품�등�가공품을�자제하고,� 지역�식재료를�이용합니다.

-� 음식물쓰레기�줄이기를�위한�이벤트를�실시합니다.

-� 저탄소�식생활과�연계한�영양교육을�실천하고자,� 영양수업과�영양자료�등을�활용합니다.

-� 학생들과�학교텃발을�운영하고,� 직접�재배한�식재료를�급식에�활용하여�채소에�대한�거부감을�줄입니다.

-� 교직원연수�및�채식레시피�공모전을�실시하여�학교구성원�모두에게�저탄소식생활을�홍보합니다.

-� 학부모연수를�실시하여,� 가정에서도�저탄소�식생활을�실천할�수� 있도록�합니다.

-� 학생자치회와�연계한�캠페인을�실시하여,� 학생들의�자발적인�참여를�도모합니다.

이외에도�다양한�저탄소�환경급식�이벤트를�실시하여�지속가능한�식생활을�함양하고자�합니다.


